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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말까지[11.10~12.31(8주간)]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실시

- 연말 수요 집중 시기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행위, K(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시행

- 관세청, 올해 9월 말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건 800억 원 상당 단속 성과

□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9.)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0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절차를 거쳐 통관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ㅇ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

정이다. 

□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6.16.~8.22.)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으로,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전년동기대비(2024년 1~9월 608억 원)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ㅇ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비롯해,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보를 분석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가 2억 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불법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 또는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번 통화 후 10번 선택)

<참고자료>  최근 5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현황

 ’25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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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최근 5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현황

구분
관세사범 지재권사범 보건사범* 마약사범 전체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1년
1-9월 150 188 19 - 66 - 1 - 236 354
전체 175 84 20 557 85 1,310 1 - 281 173

22년
1-9월 322 115 6 △68 67 2 1 - 396 68
전체 482 175 24 20 91 7 1 - 598 113

23년
1-9월 297 △8 201 3,250 41 △39 1 - 540 36
전체 499 4 533 2,121 116 27 1 - 1,149 92

24년
1-9월 530 78 19 △91 58 41 1 - 608 13
전체 721 57 240 △55 59 △49 1 - 1,081 △6

25년 1-9월 563 6 218 1,047 19 △67 0.01 △99 800 32

(단위 : 억원, 전년동기대비 %)

   * 약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사범임

 ’25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사례

v 자가소비를 가장한 판매용 축구 유니폼 밀수입 적발(4월)

 -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한 유명 축구팀 유니폼 4백여 점, 

시가 4천만원 상당을 자가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목록 

통관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반입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판매한 대학생 검거

v 해외직구 악용 중국산 위조 화장품 밀수입 적발(8월)

 - 주요 오픈마켓(열린 시장)에서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판매

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후 중국에서 

해외직구로 반입한 위조품을 배송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위조 화장품 7천여점, 시가 8억원 상당을 밀수한 판매업자 

검거

v 타인 명의도용 태국산 식‧의약‧화장품 밀수 적발(10월)

 - 타인 명의(92명)를 이용해 위해 성분인 센노사이드 함유 

변비 치료제 등 태국산 식품, 의약품, 화장품 27천여 점, 

시가 2억원 상당을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뒤 누리소통망(SNS)(페이스북)를 통해 판매한 유통업자 검거

※ 보도자료에 공개된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